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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torcycles are getting more widely used recently, motorcycle accidents are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Although most accidents are caused by human factors, the importance of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cannot be underestimated indeed. A variety of regulations related to motorcycle safety have been 

issued in many countries such as EU, U.S., and Australia, etc. In order to harmonize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develop or enhance the Kore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KMVSS) for 

motorcycles. In this study, motorcycle safety standards for an exterior rear-view mirror and a tire are 

investigated. Actual test procedures are expected in sequential studies according to the results provided 

herein. Also, the findings in this paper can be utilized to ensure the KMVSS for a safer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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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륜자동차는 높은 기동성과 낮은 유지비용을 바탕으

로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에 의한 

이용 빈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2013

년 2월 현재 210만 여대가 등록되어 전체 등록차량의 약 

10%에 달할 정도로 화물차 다음의 높은 등록 비율을 차

지하고 있다.
(1)

 증가하는 이륜자동차의 등록 대수에 비례

하여 관련사고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보다 약 2배 

이상 높아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면, 운전자의 과

실에 의한 인적요인과 도로환경 및 차량요인 등에 의한 

인적 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는 운전자의 교통윤리 의식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제도적 차원에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이륜자동차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본 연구는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부

분적 제･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이륜자

동차 안전기준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FTA 등의 국제

협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기준과의 통합 연계

성, 즉 국제안전기준 조화가 감안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의 도로 및 주행 환경, 주･정차 환경 등, 외국과 차별화된 

국내 사용자 환경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륜

자동차 사용자 및 보행자의 교통의식, 관련 법규 준수 여

부 등의 인적요인 또는 운전자 습관 등이 안전기준 마련

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동향을 비

교 및 분석하여 국내 안전기준이 보완되어야 할 10개 안전

기준 항목을 발췌하였다. 이를 위해 UNE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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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 항목

항목 근거

스탠드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조화

창닦이기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조화

후사경 충격흡수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조화

도난방지장치
이륜자동차의 이용증가, 고급화 추세로 

도난사고 증가

전자파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조화

타이어
이륜자동차 사용증가에 따른 타이어 등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구조변경
이륜자동차의 구조변경으로 도로-교통 

환경 문제 대두

연료소비율
이륜자동차의 연료소비율 시험방법에 대

해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조화

원동기출력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출력오차 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

번호판 지지대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조화

Table 2 이륜자동차 차량적 사고유발 요인별 교통사고 분석

(단위: 건, 명, %)

사고요인
발생 건수 사망자 수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치사율

계 59,431 100.0 3,435 100.0 5.8

제동장치 172 0.3 5 0.1 2.9

조향장치 46 0.1 2 0.1 4.3

엔진장치 7 0.0 0 0.0 0.0

타이어 45 0.1 11 0.3 24.4

등화장치 21 0.0 3 0.1 14.3

불법개조 7 0.0 0 0.0 0.0

적재물 안전조치 39 0.1 2 0.1 5.1

기타 차량적요인 1,111 1.9 56 1.6 5.0

인적요인 56,510 95.1 3,179 92.5 5.6

기타/불명 1,473 2.5 177 5.2 12.0

EU Directives, GTR, ISO 등의 광범위한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FMVSS와 NHTSA의 관련 자료를 함께 분

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자동차관리법과 KS 규격 및 

국내외 관련 연구･학술 자료 등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분석에 의해 우선적으로 개발

되어야 할 2개 안전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우선 연구대

상으로 선정된 안전기준 항목, 즉 후사경과 타이어의 안

전기준을 본 논문의 주요 내용으로 수록하였다.

2. 국내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의 비교･분석

2.1. UN/유럽연합의 안전기준

유럽은 이륜자동차의 종류가 국내보다 훨씬 다양한 상

황에서 생활 저변에 이륜자동차가 폭 넓게 사용되고 있

다. 유럽은 이륜자동차 관련 대부분의 안전기준을 EU 

Directives 또는 UNECE Regulations에서 규정하고 있으

며, 그 중 일부는 EU Directives와 UNECE Regulations

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다(예, 등화장치, 전자파 등).
(3)~(4)

 

또한 연료소비율 등의 일부 특정 안전기준 항목들은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에 규정하고 있는

데, 대체적으로 이상 언급한 세 가지 기준의 형태로 제시

하고 있다.
(5)

 이러한 기준들을 분석하면, 유럽은 이륜자

동차 관련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보다 많은 안전기준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이륜자동차 기술 수준과 국내 고

유의 교통 환경이 반영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국내 안전기준이 부재하거나 개정에 의

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안전기준 

항목들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6)

2.2. 국내 이륜자동차 사고분석과 안전기준

Table 2는 국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를 원인에 따라 

분석･요약한 내용이다. 이를 볼 때, 인적요인(차량적 요

인이 없는 경우)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95.1%를 보이는 

반면, 차량적 요인에 의한 사고는 2.5%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7)

사고요인의 분석에서 차량요인이 적게 집계된 이유는 

차량 제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많이 낮아졌고, 차량 및 부품 파손의 원인 규명(정비불량 

또는 사고결과)이 모호한데도 기인하고 있다. 상당수 이

륜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사륜자동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차

체로부터 운전자가 거의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시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차량적 요

인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인적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으나, 차량적 요인은 

인적요인 및 교통환경 요인과 더불어 사고유발의 주요 요

인임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은 1987년 자동차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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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유럽의 이륜자동차 후사경 진자 충격시험 장치

Fig. 2 유럽의 이륜자동차 후사경 정하중 굽힘시험 장치

Table 3 유럽 및 미국의 이륜자동차 후사경 안전기준 분석

후사경 안전기준
UNECE R46

(유럽)

FMVSS111

(미국)

설치

기준

중앙에서의 

위치(mm)
> 280 > 270

면적(
) > 6900 > 6450

곡률반경(mm) 1,000～1,500 508～1,524

곡률반경편차(%) 15 -

성능

기준

충격시험 환산하중(6.8kg) -

굽힘시험 정하중(25kg) -

에 관한 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개정하며 총 

14개 항목을 처음 도입한 이후, 수차례의 제･개정을 통해 

현재 33개 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기준 항목 수가 두 배 이상 늘었으나, 앞서 언급한 Table 

1에서와 같이 아직 국제기준에 비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

다. 또한 일부는 기준 항목이 같더라도 구체적 내용이 상

이한 부분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이륜자

동차 산업 및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륜자동차 사고를 줄이

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요건도 국제기준 수

준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 항목 중에 차량

요인에 의해 유발된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두 개의 

항목을 연구하였다. 타이어는 전체 차량요인 사고에서 가

장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연구 항목으

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등화장치불량에 의한 사고인데, 

등화장치는 시계확보 장치의 일부임을 감안하여, 안전기

준 보완 항목으로 후사경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3. 후사경 안전기준

3.1. 국제기준 비교 분석

유럽의 후사경 안전기준은 UNECE R46에 ‘설치기준’

과 ‘성능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주(ADR14)와 인

도(AIS-001/002)는 안전기준 국제조화의 일환으로 유

럽의 기준과 동일하다.
(8)~(9)

 미국은 FMVSS111에 규정

하고 있으며, 일부 기준이 유럽의 기준과 상이한 면을 보

이고 있다.
(10)

유럽과 미국의 경우, 중앙부위로부터 후사경 설치위치 

기준이 서로 매우 유사하며, 반사면의 최소 면적 역시 유

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 이륜자동차 후사경 ‘설치기준’

은 볼록형 반사면으로 6,900
의 면적 이상이어야 하

고, 원형 후사경일 경우 반사면의 직경은 94mm～150mm

로 정의하고 있다. 반사면 내접원의 직경은 최대 78mm로 

규정한 상태에서, 반사면의 평균 곡률반경은 1,000mm～

1,500mm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측정점에서의 곡률

반경 편차는 평균 곡률반경의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

다. 그러나 평균 곡률반경은 각각 1,000mm～1,500mm

와 508mm～1,524mm로서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이륜자동차 후사경 ‘성능기

준’은 100mm 직경을 갖는 구와 정적으로 접촉할 가능성

이 있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후사경의 모든 부위가 2.5mm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해야 하는데, 폭 12mm 이하의 

구멍 또는 홈의 모서리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충격시

험의 경우, 환산하중 6.8kg의 진자형 충격장치로 후사경

을 충격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Fig. 1). 아

울러 정하중 굽힘시험 장치로 25kg의 하중을 1분간 가할 

때 거울면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고, 거울면이 파손되는 

경우 돌출부분은 2.5mm 이하로 제한한다(Fig. 2). 그러

나 미국은 성능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비교･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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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내 안전기준 개발

국내 이륜자동차의 후사경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

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 11. 24,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2015. 11. 24 일부개정)의 제84

조(후사경)에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뒤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

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앞서 분석

한 유럽 및 미국 등의 국제기준이 반영되어, 국내 안전기

준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안전기준 개

발 방향은 호주와 인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UNECE 규정과의 동조화가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교통 환경의 특이성이 안전기준 설정에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국내 승용자동차의 경우, 안전기준에 규정된 

바는 아니나 주정차 편의성과 노폭이 협소한 도로에서의 

주행 편의성을 위하여 모든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이식 구

조를 갖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후사경은 승용자동차와 달

리 대부분 고정식 구조로서, 주행 중 이륜자동차 후사경 

부분과 측면 피사체의 접촉 상황 발생 시 이륜자동차 주

행방향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사고 및 운전자 상해가 발

생할 가능이 높다. 아울러 후사경 부분이 보행자와의 접

촉 사고 시 보행자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

다. 따라서 운전자 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이

륜자동차에는 접이식 후사경의 설치를 안전기준 요건으

로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 안전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후사경 

충격흡수시험의 경우, UNECE 규정에서 제시하는 진자

충격시험 장치와 절차에 따라 시험하는 시행세칙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진자 충격시험에 규정된 진자의 형상

과 무게는 자동차 실내의 머리충격 시험(Head impact 

to interior parts, UNECE R21)에 규정된 Impactor의 형

상과 무게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후사경 굽힘시험에

서의 정하중 25kg은 일반 성인이 양손으로 가하는 힘을 

모사할 때 적용하는 힘 하중과 동일하며, 이는 흥미롭게

도 스마트폰의 개발 시 정하중 시험에도 널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4. 타이어 안전기준

4.1. 국내외 안전기준 비교 분석

공기압 고무타이어 관련 국내외 기준을 분석하면, 이

륜자동차 타이어에도 일반자동차 타이어에 적용되는 대

부분의 기준과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12)~(15)

 

일반 타이어의 ‘구조기준’은 일정 수준의 배수능력과 접

지력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다 하중이 작기 때문에 트레드 깊이가 0.8mm(자

동차의 경우 1.6mm)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타이어 트레드 

부분에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타이어 ‘표기기준’은 타이어의 최소한 한쪽 면에 제작사명

(제작사 표시기호), 제작번호, 타이어 호칭(공칭 단면너

비, 공칭 편평비, 공칭 림 지름), 타이어 구조 및 식별 표기 

등이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타이어의 최대 허용하중을 나

타내는 하중지수(load index), 속도기호별 최고속도, 제작

시기, 고속표기 문자 등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륜자

동차 타이어의 ‘설치기준’은 최고속도 별 최대허용 하중이 

규정되어야 하고, 외관은 금이 가거나 갈라짐에 의해 코드

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 깊이는 

0.8m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타이어 ‘치수기준’에는 타

이어의 단면너비와 바깥지름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륜자동차 타이어의 성능기준은 ‘고속성능기준(6시

간 내구 시험 후의 성능)’과 ‘동적성장(타이어를 회전축

에 대하여 회전 시킬 때, 원심력 등으로 인하여 트레드가 

외측으로 팽창하여 주행 이전 보다 타이어 외부지름이 증

가하는 현상)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의 안전기준

에서 중점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타이어 성능기준

에 관한 연구이다.

4.2. 타이어 성능 기준

타이어 ‘고속성능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① 타이어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② 시험 6

시간 이후 측정한 타이어 바깥지름의 허용 변형량은 시험 

전과 비교하여 ±3.5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③ 시험 6시간 

이후 타이어의 표기 및 림 보호부 등에 의한 돌출부를 포

함하여 측정한 최대 단면 너비는 타이어의 표기 및 림 보

호부 등에 의한 돌출부를 제외하여 측정한 최대 단면 너비

와 비교하여 Table 4의 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참고로 이

는 타이어 단면 너비 최대허용치 기준과 동일하다.

타이어 ‘동적성장기준’은 국제기준과 국내 자동차 관

련 법령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게 되었다. ① 타

이어에 표시된 최고속도로 회전할 때, 회전중심축에 대하

여 타이어가 최대 변형하여 이루는 윤곽선은 최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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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타이어 고속성능 허용치

림 지름 13인치 이상 +10%

림 지름 12인치 이하 +8%

제한된 용도 또는 특수용 타이어 +25%

Table 5 최대 허용 팽창곡선의 단면 높이 허용값(mm)

속도기호 일반용 타이어 설상용 또는 특수용

P/Q/R/S 단면높이 × 1.10 단면높이 × 1.15

T/U/H 단면높이 × 1.13 단면높이 × 1.18

210km/h 초과 단면높이 × 1.16 -

팽창곡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최대 허용 팽창곡

선의 단면 높이(타이어에 각인된 공칭 단면 너비과 공칭 

편평비를 곱한 값)는 타이어가 림에 조립되는 면에 대하

여 측정할 때, Table 5의 값까지 허용할 수 있다.

5. 결 론

이륜자동차의 사용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이륜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당수의 이륜자동

차 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해 유발되지만, 국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및 치사율 경감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

요하다. 이러한 국가적 정책에 따라, 이륜자동차 관련 국

내 자동차안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 및 이륜자동차 선진국들의 기준과 국내 기준을 비

교･분석하여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안전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이 확인된 여러 항목 중에, 사

안의 시급성에 따라 후사경과 타이어의 안전기준을 우선

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개발의 기본 방향은 안전기준 국

제조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고유의 교통환경 및 사용

자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후사경과 타이어의 안전기준을 근

간으로 세부시행세칙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하

며, 이러한 최종 연구결과물은 국내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의 제･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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